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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이슈
미국 3/4분기 경제성장률의 주요
내용과 전망

채원영 연구원

 미 상무부는 미국 3/4분기 GDP 성장률이 시장 예상치 1.9%를 크게 상회하는 2.8%를 기록하였다고 

발표하였으나 내수경기는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 폐쇄의 영향이 포함될 4/4분기 경제성장세는 둔

화할 전망임. 

 3/4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은 전분기대비 0.3%p 상승한 2.8%를 기록하며 3분기 연속 성장세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순수출 개선, 재고투자 증가 등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고투자를 제외

할 경우 3/4분기 GDP 성장률은 2/4분기보다 소폭 둔화하였음. 

 2013년 3/4분기 경제성장률은 2012년 3/4분기(2.8%)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미국 경제는 2011년 

2/4분기부터 10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어 외형적으로는 미국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는 전분기(-0.07%)보다 개선된 0.31%p를 기록하였으나 이는 수입이 수출보

다 더 큰 폭으로 둔화되었기 때문임1). 

 재고투자의 성장기여도는 0.83%p를 기록하며 2/4분기(0.41%p)에 비해 0.42%p 상승하였으며 정

부지출은 2/4분기 0.4% 감소에서 3/4분기 0.2% 증가로 전환하였음. 

   - 재고투자가 증가한 것은 신학기와 할로윈이 있는 3/4분기의 소매 매출이 기대보다 저조하였고, 

기업들이 연말 매출증가에 대비해 재고를 늘렸기 때문임. 

 재고투자의 성장기여도를 제외할 경우, 3/4분기 GDP는 1.97% 성장에 머물러 2/4분기(재고투자 

제외시 2.09%)대비 민간 부문 회복세는 둔화한 것으로 볼 수 있음.  

1) 수출증가율(전분기대비): 2013년 2/4분기 8.0% → 3/4분기 4.5%
수입증가율(전분기대비): 2013년 2/4분기 6.9% → 3/4분기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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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경기회복을 주도하던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증가세는 전분기대비 둔화한 것으로 나타남. 

 3/4분기 소비지출은 전분기대비 0.3%p 감소한 1.5%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설비투자 증가율도 전

분기대비 3.1%p 감소한 1.6% 증가하였음. 

   - 2012년 기준 미국 GDP에서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68.0%임.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증가세 둔화는 모기지 금리 인상과 9월 미국 정부 폐쇄 관련 우려, 양적완화 

축소 관련 불확실성 등이 원인임. 

 10월 연방정부 폐쇄와 양적완화 축소 관련 불확실성으로 가계의 소비심리 하락이 지속되고 있으며 고

용 관련 지표의 질적 개선도 부진하여 4/4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은 둔화될 전망임.  

 10월 연방정부 폐쇄와 미국 국채 디폴트 우려 등으로 재정 문제가 재부각2)되었으며 양적완화 축소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소비와 투자심리가 하락하고 있음. 

   - 4/4분기 들어 소비자신뢰지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3) 소매매출도 7월부터 상승세가 둔

화4)되고 있음.

   - 반면 ISM 제조업 지수는 대외 수요 및 주택 관련 수요 확대 등으로 10월 56.4를 기록하며 상

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민간부문 고용 증가세로 이어지고 있으나 고용의 질적 개선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음.  

     ·10월 민간 부문의 취업자 수는 전월 대비 21만 2,000명 증가하여 9월보다 큰 폭으로 확대

됨. 

     ·10월 실업률은 전월보다 0.1%p 상승한 7.3%를 기록한 반면 경제활동 참가율은 62.8%로 

1978년 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현재 미국 고용의 질적 개선이 지체되고 있음

을 의미함.5)

 WSJ는 기업들의 실적이 증가하고 주가지수가 상승하고는 있으나, 기업들이 적극적인 고용에 나서

지 않고 있어 가계가 지출을 확대하지 못하고 있고, 이는 다시 기업들이 보다 빠른 속도로 채용과 

투자를 늘리지 못하는 이유가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 

(Wall Street Journal 등)

2) 10월 16일, 미 정부는 잠정예산집행 및 정부부채 한도 유예 법안에 합의하여 당장의 디폴트 위험은 해소되었으나 장기적인 
재정적자감축 방안은 2013년 12월 13일까지 마련하기로 하여 4/4분기 내 재정불안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음. 

3)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 8월 81.8 → 9월 80.2 → 10월 71.2
4) 소매매출(전월대비): 2013년 7월 0.4% → 8월 0.2% → 9월 -0.1%  
5) 비농업부문 취업자 수는 9월 16만 3,000명에서 20만 4,000명으로 4만 1,000명 증가하여 양적으로는 확대되었음. 실업률

이 상승한 반면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한 것은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한 실업자 수 증가에 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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